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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향이 반추와 정서표현억

제에 의해 매개되는지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74명(남학생 92명, 여학생 182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t

검정, 상관분석, 다중매개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성인애착의 두 차원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두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 애착 불안과 애

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우울을 더 경험하였다. 둘째, 반추는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매개하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은 반추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반추를 더 사용할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였다. 정서표현억제의 경우 애착 불

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만을 유의하게 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불안이나 애착 회피와

같은 불안정 애착으로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특징에 맞는 상담 및 인지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인애착, 우울, 반추, 정서표현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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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울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생동안 한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으로, 타인과

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상실이나 실망, 좌절

등과 같은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Evans, 1985),

그리고 이로 인한 집중력의 저하나 의욕 상

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우울은 개인의 삶의 질과 정

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Kessler &

Bromet, 2013), 특히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나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면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할 수 있

다(보건복지부, 2016). 일례로, 건강보험심사평

가원(2018)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의 20대 우울증 환자가 22% 증가했으

며, 이는 80세 이상을 제외한 연령대에서 가

장 큰 증가폭이었다. 이외에도 현대 경제연구

원(2018)이 최근 발표한 ‘청년층 경제활동 제

약의 5대 특징과 시사점’에 의하면 2012~2016

년 국내 청년층의 우울증 환자의 연평균 증가

율은 4.7%로, 전체 평균 1.6%의 3배 가까이 되

었다. 이러한 보고들은 대학생 시기가 우울 발

생률이 높은 시기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

한 우울발생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우울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 성인애착

은 애착이론(Bowlby, 1969/1982, 1973, 1980)에서

제안하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에 기초한 개념으로,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과 신체적, 심리적 근접성을 유

지하고자 노력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Main,

Kaplan, & Cassidy, 1985). 성인애착은 다양하게

개념화 되었는데, Hazan과 Shaver(1987)는 안정

형, 회피형, 양가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으

며, 이후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안정

형, 거부-회피형, 두려움형, 몰입형의 4범주 모

형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성인기 애착을 유형

별로 범주화할 경우 각각의 유형 내에서의 개

인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면

서, 유형보다는 성인애착의 각 차원에서 연속

적인 개념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

되었다(Fraley & Waller, 1998). 다양한 차원 중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기존의 성인애

착 척도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애착과 관

련된 불안(attachment-related anxiety; 이하 애착

불안)과 애착과 관련된 회피(attachment -related

avoidance; 이하 애착 회피)의 두 가지 차원에

주목하였다. 애착 불안의 정도가 높은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몰입하며, 상대방

에게 버림받거나 거절당하여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은 사랑과 관

심을 원하는 특징을 보인다(Mikulincer, Shaver,

& Pereg, 2003). 반면, 애착 회피 정도가 높을

수록 타인과 친밀함을 유지하고 의존하는 것

을 불편해 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개방하거

나 의지하는 것을 피하며, 친밀감을 형성하

는 데 어려움을 경험한다(Mikulincer & Shaver,

2007).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높은 수준의 불안정 애착을 형

성하고 있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성정혜, 김춘경, 2017; 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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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ke & Kobak, 1996).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차원 각각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또한 수행

되었는데, 애착 불안의 경우 그 정도가 높을

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일관적으로

보고되었다(강미애, 2016; 김다혜, 2010; 김병

직, 오경자, 2009; 김은영, 이지은, 2015). 애착

회피의 경우 다소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

었는데, 높은 수준의 애착 회피를 보일수록

우울을 더 경험한다는 결과들(강미애, 2016;

김다혜, 2010; 김병직, 오경자, 2009; 김은영,

이지은, 2015)이 있는 반면, 두 변인 간 유

의한 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들(유윤경,

2011; Cooper, Shaver, & Collins, 1998; Murphy &

Bates, 1997)도 함께 보고되고 있다.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에 더해,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즉 매개 변인들

을 살펴보는 연구들 또한 수행되었다(김병직,

오경자, 2009; 김지민, 2014; 이주영, 최희철,

2012; 정민교, 2014; Beyderman & Young, 2016;

Wei, Vogel, Ku, & Zakalik, 2005). 이러한 연구

들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이 되는 상

황에서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은 개인은 과잉

활성화 전략을,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 경우

비활성화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어(Cassidy & Kobak, 1988), 높은 수준의

애착 불안이나 애착 회피가 우울에 이르는 과

정에 차이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과잉활성화

전략의 일환인 반추(rumination)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문제가 발생한 원인과

결과에 집중함으로써 부정적인 정서에 반복적

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Nolen-

Hoeksema, 1991). Nolen-Hoeksema(1991)가 제안

한 반응양식이론(response styles theory)에 의하

면, 반추는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게 하고, 개인의 주의를 분산시켜 문제 해

결 능력을 저해하며, 그 결과 미래에 대한 비

관적인 추론을 하게 함으로써 우울을 지속시

키고 악화시킨다. 정서표현억제(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는 비활성화 전략에 포함되

는 것으로, 정서표현의 부재만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라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과

정을 뜻한다(Gross & John, 2003). Gross(2002)는

정서조절의 과정 모델(process model of emotion

regulation)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정서억제는 부정적인 정서뿐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 또한 억제하도록 하여 타인과 정서를 덜

공유하며 그 결과 사회적 지지 체계를 약화시

켜 개인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는 부적응적인 조

절전략이기 때문에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

준이 높을 경우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을 더 사용하게 되며, 그 결과 심리적, 정

서적 위협상황을 잘 다루지 못하게 되어 우울

을 발생시킬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먼저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선행연구들

은 성인애착과 반추, 그리고 반추와 우울 간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다. 성인애착이 반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특히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경우 심리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방

황을 더 경험하고, 반추를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Lanciano, Curci, Kafetsios, Elia, &

Zammuner, 2012).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간

차이도 나타났는데, 애착 불안은 반추와 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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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련이 있었지만(강혜림, 2016; 김병직, 오경

자, 2009), 애착 회피의 경우 반추와의 관련성

이 나타난 연구들(Burnette, Taylor, Worthington,

& Forsyth, 2007; Lanciano et al., 2012)과 나타나

지 않은 연구들(정명선, 이경준, 2014)이 혼재

하고 있다. 또한 반추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

회피보다 애착 불안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Beyderman & Young, 2016; Lanciano et al.,

2012; Mikulincer & Shaver, 2008; Saffrey &

Ehrenberg, 2007). 반추는 또한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유득권, 이영호, 2013; 정한나, 김정민,

박은, 2017; McLaughlin & Nolen-Hoeksema,

2011), 반추 유도과제 시행 후 실험집단의 우

울이 악화되거나 지속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

어 반추가 우울을 야기할 수 있는 변인임이

확인되었다(Morrow & Nolen-Hoeksema, 1990).

이러한 연구들을 기초로,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

본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김병직과 오경자

(2009)의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반추가 매개하였으며 정신과의 외

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Beyderman &

Young, 2016)에서도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반추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서 정서표현억제의 매개 효과와 관련하여, 선

행연구들은 성인애착이 정서표현억제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관

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류수정(2010)의 연구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염정의(2017)와 김화정(2017)의 연

구에서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두 정서표현

억제와 관련이 있었지만, 애착 회피가 애착

불안보다 정서표현억제와 보다 밀접하게 관련

이 있었다. 정서표현억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은 비적응적인 정서조절이 심리적인 안녕감

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의도적으로

억제할 경우 신체적, 심리적인 부적응이 나타

날 수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에서도 정서표현억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혜, 2014;

한아름, 2010; 황연미, 2009). 성인애착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본 연구들은 애착 불안(원진경, 2015)과

애착 회피(Wei, Vogel et al., 2005)가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을 정서표현억제가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김병직, 오경자, 2009)

도 나타나고 있어,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에 대해서는 좀 더 탐색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성인애착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반추와 정서표현

억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성인애착의 두 차

원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에 따라 사용된

전략도 차이를 보이는데, 애착 불안은 반추를

통해, 애착 회피는 정서표현억제를 통해 우울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더 일관적으로 강조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추와 정서표

현억제에 초점을 두어, 이 두 변인이 성인애

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지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대

학생들의 인지 및 정서적 특성을 기반으로 우

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실제적

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우울: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95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애착 불안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와 정서표현억제가 매

개하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애착 회피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와 정서표현억제가 매

개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74명(남학생 92명,

여학생 182명)이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

어 가는 과도기인 대학생 시기에 스트레스나

우울을 높게 경험한다는 최근 통계자료(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18; 보건복지부, 2016)에 근

거하여 대학생을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

정하였다.

2. 조사도구

성인애착

성인애착은 Brennan 등(1998)이 개발한 친

밀한 관계에서의 경험(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 [ECR])을 Fraley, Waller

와 Brennan(2000)이 개정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Re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역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총 36문항으로 애착 불안(18문항)과 애착

회피(18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

다. 애착 불안에 속하는 문항의 예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들도

내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봐 걱정한다.’ 등

이 있으며, 애착 회피에는 ‘다른 사람과 지나

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등

의 문항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응답되었으며, 방향성이 다른

문항의 경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애

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애착 불안의 경우 .93, 애착

회피는 .90이었다.

반추

반추는 Nolen-Hoeksema와 Morrow(1991)가 개

발한 반응양식 척도 중 ‘반추적 반응양식’을

국내에서 김소정, 김지혜와 윤세창(2010)이 타

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22문항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

는 ‘혼자 어디엔가 가서 내 감정에 대해 곰곰

이 생각해 본다.’ 등이 있다. 4점 Likert식 척도

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추적 반응양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1이었다.

정서표현억제

정서표현억제는 Josephe, Williams, Irwing과

Camock(1994)이 개발한 ‘정서표현에 대한 태도

(Attitude Toward Emotional Expression Scale

[ATEES])’를 홍창희(2003)가 번안하고 김희경

(2004)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동적 대처양식과 관련된 요인 하나(행동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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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와 인지적 대처양식과 관련된 세 요인(정

서표현의 의미에 관한 신념,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정서표현의 결과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의 예를 살펴

보면, 행동스타일(5문항)은 ‘나는 감정을 드러

내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정서표현의 의미

에 관한 신념(5문항)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

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5문항)은 ‘나는 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

해야 한다.’, 정서표현의 결과에 대한 신념(5문

항)은 ‘내가 나쁜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것이다.’ 등이 있다. 5점 Likert식 척

도를 통하여 평가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을 더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α)

는 행동스타일 .74, 정서표현의 의미에 관한

신념 .76, 정서표현에 대한 신념 .71, 정서표현

의 결과에 대한 신념 .70이었으며, 전체 문항

의 신뢰도는 .89였다.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고안한 우울척도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를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우울정서(8문항), 긍정적 정서(4문항), 대인관계

(4문항), 신체적 저하(4문항)의 4가지 하위요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

를 살펴보면, 우울정서는 ‘평소에는 아무렇지

도 않은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긍정적 정

서는 ‘미래에 대하여 희망적으로 느꼈다.’, 대

인관계는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신체적 저하는 ‘잠을 설쳤다.’ 등이

있다. 4점 Likert식 척도를 통하여 평가되었으

며 긍정적 정서의 경우 역채점하여, 모든 하

위요인에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

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합

치도(Cronbach's α)는 우울정서 .86, 긍정적 정

서 .80, 대인관계는 .81, 신체적 저하 .66이었으

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는 .91이었다.

조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오프라인(n = 121)과 온라인(n = 167)을 통해

수집하였다. 온라인 조사를 위한 대상은 대학

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 및 학교 게시

판을 통하여 모집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설문

응답에 참여를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

었다. 오프라인 조사는 서울 소재 대학 및 대

학생들의 편의시설에 방문하여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집하는 방식으로 실

시하였다. 배부된 280부중 278부가 회수되어

약 99.3%의 회수율을 보였다. 이들 중 불성실

한 응답을 하였거나(2부), 연구대상 포함기준

에 속하지 않는 경우(2부)를 제외하고 총 274

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최종분석에 사용하

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

여 분석 하였다. 먼저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의 α값을 산출하였으

며,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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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성인애착

1. 애착 불안 -

2. 애착 회피 .35*** -

반추

3. 반추 .54*** .35*** -

정서표현억제

4. 행동스타일 .20** .45*** .32*** -

5. 정서표현 의미 신념 .53*** .40*** .48*** .34*** -

6. 정서표현 신념 .35*** .38*** .48*** .59*** .51*** -

7. 정서표현 결과 신념 .60*** .39*** .59*** .45*** .65*** .66*** -

우울

8. 우울정서 .50*** .35*** .64*** .23*** .43*** .37*** .47*** -

9. 긍정적 정서 .38*** .42*** .36*** .24*** .34*** .28*** .33*** .53*** -

10. 대인관계 .53*** .40*** .59*** .22*** .47*** .32*** .47*** .70*** .44*** -

11. 신체적 저하 .41*** .21** .53*** .17** .38*** .23*** .36*** .67*** .37*** .68*** -

M 3.27 3.56 2.05 2.90 2.14 2.99 2.70 0.87 1.51 0.43 0.66

SD 1.00 0.89 0.56 0.71 0.71 0.69 0.70 0.65 0.71 0.53 0.56

**p < .01. ***p < .001.

표 1. 성인애착, 반추, 정서표현억제 및 우울 간의 관계 (N = 274)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성인애착이 우울

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매개모형

(multiple mediator model)을 설정한 후, Hayes

(2013)에 의해 개발된 SPSS PROCESS Macro

v2.16.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Ⅲ. 결과 및 해석

1. 변인 간 상관관계

대학생의 성인애착, 반추, 정서표현억제 및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변인 간 상

관은 모두 유의하였다(표 1).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성인애착과 우울 간의 상관관

계와 관련하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두

우울의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애착

불안: rs = .38 ~ .53, p < .001, 애착 회피: rs

= .21 ~ .42, p < .01 혹은 p < .001),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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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과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

하였다. 둘째, 성인애착과 반추, 정서표현억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모두 반추(애착 불안: r = .54, p <

.001, 애착 회피: r = .35, p < .001)와 정서표

현억제의 하위요인들(애착 불안: rs = .20 ~

.60, p < .01 혹은 p < .001, 애착 회피: rs=

.38 ~ .45, p < .001)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반추와 정

서표현억제를 더 많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반

추(rs = .36 ~ .64, p < .001)와 정서표현억제

(rs = .17 ~ .47, p < .01 혹은 p < .001)는 우

울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를 더 많이 할수록 우울

을 더 경험하였다.

2.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

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성인애착의 두 하위요인인 애착 불안과 애

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와 정서

표현억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

매개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높은 수준

의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를 가진 개인은 각

각 다른 정서조절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

로 다른 대처전략을 사용하며(Lopez & Brennan,

2000; Mikulincer et al., 2003),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Wei, Liao, Ku, & Shaffer, 2011)의 결과에 근거

하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를 분리하여 각

각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였다. 정서표현억제

와 우울의 경우 하위요인 간 높은 상관을 보

여(정서표현억제: rs = .34 ~ .66, p < .001,

우울: rs = .37 ~ .70, p < .001), 각각 하위요

인 간 평균값을 산출하여 단일 변인으로 모형

에 포함시켰다. 모형에 포함된 변인 간 상관

을 살펴보면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반추

(애착 불안: r = .54, p < .001; 애착 회피: r

= .35, p < .001), 정서표현억제(애착 불안: r

= .54, p < .001; 애착 회피: r = .50, p <

.001), 우울(애착 불안: r = .55, p < .001; 애착

회피: r = .41, p < .001)과 모두 유의한 상관

을 보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수준이 높을

수록 높은 수준의 반추, 정서표현억제와 우울

을 보였다. 또한 반추(r = .65, p < .001)와 정

서표현억제(r = .51, p < .001)를 더 많이 할수

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

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 본 결

과는 표 2와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독립변인인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총효

과는 0.27로 α = .001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애착 불안은 우울의 분산을 30%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애착 불안이 매개변인인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착 불안에서 반추(B = 0.30, p < .001)

와 정서표현억제(B = 0.30, p < .001)로의 경

로는 유의하여,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를 더 많이 보였다. 또한

애착불안은 반추를 29%, 정서표현억제를 27%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인 애착 불

안과 매개변인인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를 함께

회귀식에 포함시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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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R2 F(df1, df2)

독립변인의 총효과

애착 불안 ⟶ 우울(c) 0.27 .03 10.71*** .30 114.84***(1, 272)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

애착 불안 ⟶ 반추 0.30 .03 10.53*** .29 110.93***(1, 272)

애착 불안 ⟶ 정서표현억제 0.30 .03 10.03*** .27 100.62***(1, 272)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반추 ⟶ 우울 0.41 .05 8.01***

.49 84.76***(3, 270)정서표현억제 ⟶ 우울 0.10 .05 2.01*

애착 불안 ⟶ 우울(cʹ) 0.12 .03 4.42***

주. c는 매개변인이 포함되기 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cʹ는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p < .01. ***p < .001.

표 2.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주 1.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임

주 2. 애착 불안에서 우울로의 경로에서 화살표 앞은 매개변인이 포함되기 전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화살표 뒤는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

는 영향을 의미함

*p < .01. ***p < .001.

그림 1.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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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선 상한선

직접효과(cʹ) 0.12 .03 .0661 .1747

간접효과

애착 불안 ⟶ 반추 ⟶ 우울 0.12 .02 .0803 .1741

애착 불안 ⟶ 정서표현억제 ⟶ 우울 0.03 .01 .0008 .0600

총효과(c) 0.27 .03 .2240 .3249

표 3. 애착 불안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펴본 결과, 세 변인은 함께 우울의 분산의

49%를 설명하였다. 각각의 영향을 살펴보면,

매개변인인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에서 우울로

의 경로는 유의하여(반추: B = 0.41, p < .001,

정서표현억제: B = 0.10, p < .05), 반추와 정

서표현억제를 더 많이 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

았다. 또한 독립변인인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유의하였지만(B = 0.12,

p < .001), 그 효과가 매개변인이 포함되기 전

(B = 0.27, p < .001)에 비해 감소하였다. 즉,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는 함께 애착 불안이 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였다.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부트스

트랩핑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3),

반추(B = 0.12, 95% 신뢰구간 = [.08, .17])와

정서표현억제(B = 0.03, 95% 신뢰구간 = [.00,

.06])의 매개효과는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0

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하였다.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

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본 결과

는 표 4와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독립변

인인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총효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B = 0.23, p < .001),

애착 회피는 우울을 17% 설명하였다. 다음으

로 애착 회피가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착 회피에서 반추(B

= 0.22, p < .001)와 정서표현억제(B = 0.32, p

< .001)로의 경로는 유의하여, 애착 회피 수준

이 높을수록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애착 불안은 반추와 정서표현억

제를 각각 12%, 25%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애착 회피, 반추, 정서표현억제가 함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세 변인은 함께

우울의 분산의 47%를 설명하였다. 각각의 영

향을 살펴보면, 반추에서 우울로의 경로는 유

의하여, 반추(B = 0.47, p < .001)를 많이 사용

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았다. 반면 정서표현억

제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B = 0.10, p = .06). 또한 독립변인인 애착 회

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0.23(p < .001)에서

0.10(p < .001)으로 감소하였다. 즉, 애착 회피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반추와 정서표현억

제에 의해 부분매개 되었다. 반추와 정서표현

억제 각각을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살펴

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랩핑 방법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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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t R2 F(df1, df2)

독립변인의 총효과

애착 회피 ⟶ 우울(c) 0.23 .03 7.47*** .17 55.74***(1, 272)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

애착 회피 ⟶ 반추 0.22 .04 6.08*** .12 36.96***(1, 272)

애착 회피 ⟶ 정서표현억제 0.32 .03 9.48*** .25 89.84***(1, 272)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반추 ⟶ 우울 0.47 .05 9.67***

.47 80.03***(3, 270)정서표현억제 ⟶ 우울 0.10 .05 1.86

애착 회피 ⟶ 우울(cʹ) 0.10 .03 3.43***

주. c는 매개변인이 포함되기 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cʹ는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p < .001.

표 4.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주 1. 제시된 수치는 비표준화 회귀계수(B)임.

주 2. 애착 회피에서 우울로의 경로에서 화살표 앞은 매개변인이 포함되기 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화살표 뒤는 매개변인이 포함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

함.

***p < .001.

그림 2.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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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95% 신뢰구간

하한선 상한선

직접효과(cʹ) 0.10 .03 .0419 .1567

간접효과

애착 회피 ⟶ 반추 ⟶ 우울 0.10 .02 .0633 .1486

애착 회피 ⟶ 정서표현억제 ⟶ 우울 0.03 .02 -.0028 .0707

총효과(c) 0.23 .03 .1728 .2965

표 5. 애착 회피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분석한 결과(표 5), 반추의 매개효과만이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B = 0.10, 95% 신뢰구간 = [.06,

.1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의

하위 차원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보았다. 성인애착의 두 하위

요인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는 그 특성이

다르며,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사건에 직면했

을 경우 이를 다루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Mikulince et al., 2003), 본 연구에

서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각각에 대한 모

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착 불안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를 통해 간접

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반추와 정서표현 억제에 의해

부분매개되었다. 우울에 대한 애착 불안의 직

접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은 우울을 더 경험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애착 불안과 우울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은영, 이지은,

2015; 이주영, 최희철, 2012; Hankin, Kassel, &

Abela, 2005; Marganska, Gallagher, & Miranda,

2013; Wei, Mallinckrodt, Larson, & Zakalik, 2005;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적작동모델과 관

련하여 설명될 수 있는데, 애착 불안이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모델을 형성하

는 경향이 있으며, 위협이 되는 사건에 직면

하였을 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모델을

더 활성화하게 되고(Wei et al., 2005), 그로 인

해 우울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반추와

정서표현억제에 의해 매개되는지 살펴본 결과,

반추와 정서표현억제 각각의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먼저 반추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애

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가 발생한 원인

과 결과에 집중함으로써 부정적 정서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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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기울이게 되고, 그 결과 우울을 더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김병직, 오경자, 2009; Beyderman &

Young, 2016)과 일치하는 것으로, 애착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사건의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이를 반복적으로 반추하는 과

잉활성화 전략을 더 사용하게 되며(Joormann,

Dkane, & Gotlib, 2006), 그 결과 부정적인 정서

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우울이 나타나는

것(Nolen-Hoeksema, 2000)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다. 정서표현억제 또한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는데, 이러한 간접 효

과는 유의하였지만 반추와 비교해볼 때 상대

적으로 그 효과가 적었다. 관련 선행연구들도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

는데,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정

서표현억제가 매개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원

진경, 2015)와 매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병직, 오경자, 2009)가 모두 존재한다.

또한 정서표현억제를 살펴본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정서를 알아차리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정서 인식(emotional

awareness)이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Monti & Rudolph, 2014). 하지만 아직 관련 선

행연구들이 많지 않아 애착 불안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에서 정서표현이나 정서조절이 어떠

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들을 통해서 좀 더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애착 회피는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쳤으며, 반추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쳤다. 즉,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

향은 반추에 의해 부분매개되었다. 반면, 정서

표현억제는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하지 않았다. 먼저 애착회피가 우울에 미치

는 직접적 영향과 관련하여, 애착 회피가 높

을수록 우울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두 변인 간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

구들(Beyderman & Young, 2016; Cantazaro &

Wei, 2010)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애착 불안에 비

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애착 불안이

높은 개인과 애착 회피가 높은 개인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표상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애착 회피가 높은

개인은 자신에 대한 표상보다는 타인에 대한

표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표상

이 부정적인 애착 불안이 높은 개인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덜 할 가능성이 있다(Burnette,

Davis, Green, Worthington, & Bradfield, 2009;

Wei, Mallinckrodt et al., 2005; Wei, Saffer et al.,

2005).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후

속 연구에서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을 함

께 측정하여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에서 우울

로 가는 기제를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

다.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반추

의 매개적 역할과 관련하여, 애착 회피 수준

이 높을수록 반추를 더 많이 하였으며, 그 결

과 우울을 더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

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가 매개

한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들(김병직, 오경자,

2009; Beyderman & Young, 2016)의 결과와 일

치한다. 또한 애착 회피가 높을수록 반추를

더 많이 하며(강혜림, 2016; Burnette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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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Lanciano et al., 2012), 반추적 사고가 우

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McLaughlin,

Borkovec, & Sibrava, 2007; Nolen-Hoeksema,

1994, 2000)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애착 회피가 높을 경우에도 사건의 건설

적인 해결 방안보다는 원인이나 결과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부정적

인 정서를 지속시켜(하유미, 박성연, 2012) 우

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

추와 달리, 정서표현억제는 애착 회피가 우울

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지 않았는데, 이는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정서표현

억제가 매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한 김병직

과 오경자(2009)의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정서표현억제와 동일한 변인은 아니지만 정서

인식(emotional awareness)(Wei, Shaffer et al.,

2005)이나 정서적 억제성(emotional cutoff)(Wei,

Vogel et al., 2005)이 애착 회피 차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선행연구들이 많지 않

아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러한 결과는 억제 성향이 높은 개인은 스트

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및 정서를 억누르

고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결과 자신이 경험하는 우울도 실

제 경험하는 것보다 억누르고 보다 적게 느끼

는 것으로 보고했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뿐 아니라 생리학적

측정법이나 실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서 처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서억제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보다 탐색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의 두 차

원인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가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는 애착 불안에서 우

울로의 경로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우

울을 경험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을

경감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문제 상황

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부정적 생각이나 정서

에 반복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반추적 사고를

감소시키고,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에 대해

교육하고 상담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

권 지역의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표

본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의 학년 분포는 신입생에서 휴학생, 취업 준

비생, 복학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각

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서조절이나 우울을

경험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

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에서 우울로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

구에서는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 반추, 정서

표현억제, 우울과 관련이 있는 인구학적 변인

들이나 심리적 특성들을 함께 측정하여 그 영

향을 통제한 후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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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

지는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하는 변인의 중요성을 보고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반추와 정서표현억제를 매개변수로

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성인애착을

애착 불안과 애착 회피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

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반추와 정서표현억

제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교육 및 치료를 통해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

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어려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적응적인 대학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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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Mediating Roles of

Rumination and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Han, Yoo-Kyung Shin, Nana

Dept. of Child Development & Interven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s of rumination and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a sample of undergraduate

students. A total of 274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urve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s, correlations, and multiple mediational analyse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graduate students’ adult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depression. Students who had higher levels

of attachment-related anxiety and avoidance experienced more depression. Second, rumin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related anxiety and avoidance and depression. Undergraduate

students who had higher levels of attachment-related anxiety and avoidance used more rumination and the

more they used rumination, the higher levels of depression they experienced. Third, the suppression of

emotional express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xiety and depression. This study

confirmed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and

found different pathways of attachment-related anxiety and avoidance.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ogram development aimed at identifying scientific strategies for undergraduate

students who experience high levels of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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